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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지진, 전염병... 유일한 위로는 봄을 노래하는 것

- 4.14. 인천시향 거장의 숨결 Ⅲ. 봄 위에서 노래함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제411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숨결 III : 봄 위에서 노래함>이 4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의 기획 시리즈 <거장의 숨결>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재와 미래 거장들의 음악 세계를 탐미하는 연주회로 

이번에 그 세 번째 무대를 준비한다. 

이번 공연은 일찍이 유럽 정상급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 OENM 수석 

객원지휘자, 통영국제음악제 TIMF 앙상블 수석지휘자 등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현대음악 해석력을 보여준 바 있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병욱의 지휘로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 알반 베르크, 

아론 코플랜드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첫 곡은 단순한 선율에 실린 신비하고 사색적인 개성이 돋보이는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의 <프라트레스>로 시작된다. 패르트만의 독특한 작곡

양식인 틴틴나불리(종의 울림) 스타일로 작곡된 이 곡은 여섯 마디의 



주제가 계속 반복돼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신비롭고 

다양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연주되는 알반 베르크의 <일곱 개의 초기 가곡>은 2014 퀸 엘리자

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 우승자로 매혹적이고도 서정적인 목소리로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협연한다. 7개의 곡들이 

각각 작곡 시기와 기법적인 차이는 있지만, 베르크는 전 곡에 걸쳐 

표현의 강도와 음색적 변화를 고르게 배치해 조화로운 힘과 볼륨감을 

주었다.

후반부에는 미국의 작곡가 아론 코플랜드 대표작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레>와 <애팔래치아의 봄>이 이어진다.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레>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고통을 겪은 장병

들을 기리기 위해 작곡됐으며 강렬한 관악의 선율과 역동적인 타악의 

조화가 돋보이는 곡이다. 인천시향은 오늘날 전쟁, 지진, 전염병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마음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 

이 곡을 연주한다.

마지막을 장식할 <애팔래치아의 봄>은 코플랜드에게 퓰리처상을 선사한 

작품으로 미국의 전원 풍경을 연상시키는 잔잔한 사운드로 시작해 스트라

빈스키 스타일의 날카롭고 입체적인 사운드로 확장돼 '아메리칸 클래식'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난히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싱그러운 

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매력적인 작품들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 될 <거장의 숨결 

III : 봄 위에서 노래함>의 티켓가격은 전석 10,000원이며, 아트센터인

천(http://www.aci.or.kr), 엔티켓(http://www.enticket.com) 및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interpark.com)에서 예약 가능하다. 

8세 이상 관람가. 문의)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11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숨결 Ⅲ. 봄 위에서 노래함>

 □ 일    시 : 2023년 4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관람연령 : 8세 이상

 □ 공연문의 :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 주최/주관 : 인천문화예술회관/인천시립교향악단

<붙임>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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